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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분야 ISO 국제인증 획득
오픈소스 활용 위한 체계적 관리 인정받아
- 하나의 S/W에도 수백 개 오픈소스 활용…관리 체계 중요성 나날이 커져
- 오픈소스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및 내외 개발자간 소통 공간 확대 국제적 인정 받아
- “오픈소스는 AI 등 빠른 기술변화 대처에 필수, 생태계 확장 및 사회적가치 창출 기대”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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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mark: _GoBack]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과 배포가 가능하다는 ‘오픈소스’(Open Source). ‘오픈소스’는 공유경제의 꽃으로 불리지만, ‘오픈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다양한 라이선스를 만족시켜야하는 난제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법률적 위험까지도 감내해야하는 만큼,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엔 S/W 하나에도 수백~수천 개의 ‘오픈소스’가 포함되는 경우도 흔하다. 개발분야에서 ‘오픈소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오픈소스’의 바른 사용이 중요한 이유다. 



SK텔레콤이 ‘오픈 소스’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췄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로부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표준인증(ISO/IEC 5230)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오픈체인 프로젝트'의 규격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유일한 국제표준(ISO/IEC 5230)으로 채택했다. 

‘오픈소스’ ISO 표준은 ▲오픈소스 정책과 프로세스 수립의 적정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여부 ▲개발자 교육∙평가 등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SKT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초 오픈소스평가위원회(OSRB, Open Source Review Board)를 구성하고, 오픈소스의 사용과 기여∙공개 원칙 등을 규정한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했다.

또, SKT 오픈소스 포털 (https://sktelecom.github.io/)을 구축해 ‘오픈소스’를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으며, 전산 개발자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SKT는 또 개발자 지원채널인 ‘데보션(DEVOCEAN)’을 론칭하는 등 SKT와 SK ICT패밀리社의 내부 개발자들과 외부 개발자간 소통과 기술 공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오픈소스 ISO 표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오픈소스 관리체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맞춰 Google과 Microsoft 등 국내외 약 50여개의 ICT 기업들도 인증을 획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SKT는 ISO 인증 획득을 계기로 오픈 소스 활용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만큼, 기술변화가 빠른 AI·빅데이터·양자∙클라우드 등 핵심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오픈소스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 김윤 CTO는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SK텔레콤은 AI∙5G∙Cloud 분야에서 신기술 조기 도입과 빠른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오픈소스 국제표준 준수 및 노하우 전파를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표준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SKT 관계자들이 표준인증과 관련해 회의 중이다. 



▶ 관련 문의: SKT PR실 전략 PR팀 박지웅 매니저(02-6100-38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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